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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전복과 해조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전복 생육에 필수적인 해조류의 안

정적인 공급은 전복 양식업의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최

근 기후 변화 등으로 해조류 생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전복 먹이의 공급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조류 생산량 변화뿐 아니

라 전복 먹이용 품목의 다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복 

먹이용 해조류에 대한 통합적이고 정교한 관측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수산업관측센터 통계에 따르면,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은 최근 10여 

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생산량은 31만 9,300톤으로, 2015년

(13만 4,000톤) 대비 2.4배 확대되었고, 시설량 비중도 같은 기간 49%에

서 67%로 증가하였다.1) 2024년부터는 다시마 수산 관측이 새롭게 도입되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미역 어기에 맞춰 수산관측 월보를 발간하고 있

으며, 식용과 전복 먹이용 생산량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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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관측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식용 건다시마 연간 생산량은 약 

5,000톤이었던 반면, 전복 먹이용 다시마는 2024년 7월 한 달에만 약 6만 

톤이 생산되는 등, 먹이용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 규모와 비중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해조류 수산관측 체계는 여러 문제점

을 안고 있다. 수산 관측의 본래 목적이 수급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있

으며, 특히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량 추정을 위한 정확한 모집단 파악이 관

측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관측 방식은 시설량 파악에서

부터 취약점을 갖는다.

현재 미역 수산관측의 모집단인 시설량의 경우 전체 시설량은 파악이 가

능하나, 식용과 전복 먹이용 용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만 항공영상 분석,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어가의 시설 의향 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한 방식으로 시설량을 추정할 뿐이다. 보다 정밀한 시설

량 추정을 위해 지자체 행정자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해조류의 경우 

입식 신고가 재난지원금 신청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2) 이와 같은 자

료 또한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 관측센터 내부적으로 표본 어가의 시설 

의향을 반영하는 방식 역시 표본이 대부분이 식용 생산자 중심이고, 지역

도 한정적이라 전복 먹이용 시설 변화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새롭게 시작된 다시마 수산 관측 역시 기존 미역 

관측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어, 관측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방

법론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추정 방식의 한계는 향

후 관측자료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곰피 등 새로운 해조류가 전복 먹이용으로 사용되기 시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신청 시 해조류는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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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곰피는 고수온에 강하고 다년생이라는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기

후 변화에 대응한 먹이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신규 해조류 품종이 전복 먹이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들 해조류

는 동일 시설 내에서 종자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호 물량 간 

대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해조류 수산관측 품목은 미역에서 다시마로 확대되었으나, 여전

히 식용과 전복 먹이용 용도 구분의 불확실성 등 방법론상의 한계는 해소

되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기후 변화에 대응해 현장에서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품종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들 품목 간에는 동일 시설 기반의 

대체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기존처럼 품목 단위로 개별 생산량만을 추정

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수급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전반에 대한 통합적이고 고도화된 관

측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식용 해조류

는 물론, 전복 공급 안정의 핵심인 먹이용 해조류의 수급 관측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주요 양식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에 대한 수산 관측의 추정 방식을 살펴보

고 이에 대한 한계를 진단하여 관측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역 

용도별 시설량 및 생산량 추정 방식을 중심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측 

기법을 검토하고, 식용과 전복 먹이용 구분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을 반

영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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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최근 전복 먹이용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곰피를 포함하여, 

미역·다시마 등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전반의 수급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품목 다변화에 유연하게 대

응할 수 있는 수산 관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에 대한 수산관측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미역·다시마·곰피 등 전복 먹이용 갈조류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관측 대상 해조류인 미역과 다시마는 식용과 전복 먹이용 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적 제약을 안고 있으며, 현장에서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활용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식용·먹이용 시설 구분 미흡 등 기존 모니터링 체계의 한

계를 진단하고, 시설량 기반 생산량 추정 방식의 개선 및 통합 관측 체계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복과 갈조류의 주요 생산지인 전라남도 6개 지

역을 1차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후 그 결과를 전국 해조류 양식 지역

으로 확대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해

당 기간의 수산업관측센터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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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수급 관측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문제 진단을 위해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현장 인터뷰 및 설문조사

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조류 생산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 동

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의 자연과학 분야 문헌을 폭넓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장 특성과 품종별 취약성, 대체 가능성 

등에 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였다. 동시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제공하는 

해조류 관련 통계자료, 특히 미역과 다시마 등 용도별 시설량 및 생산량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관측자료 활용 상의 한계를 점검하였다.

또한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 현장의 실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

고자 해조류 종자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생산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갈조류 종자 생산량의 품목별 구성비, 생산자

들의 시설 의향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산업관측센터의 전복 양

식어가와의 면담을 통해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품목

별 특징 및 대체 동향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전복 먹이용 해

조류 수급을 좀 더 정밀하게 관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적 관측 체계 

구축의 실현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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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질문

▷ 현행 미역 중심 조사 체계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 및 이용 현황

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공급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

량 추정 방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 개선된 방안을 통해 해조류 모니터링 체계의 효율성과 정책 활용성

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연구 목적

▷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 및 시설 기반 모니터링 체계 개선

▷ 미역·다시마·곰피 등 먹이용 해조류의 용도별(식용/먹이용) 구분 및 

시설량 추정

▷ 생산량 추정 결과를 활용한 체계 개선 및 통합 관리 방안 제시

연구 범위

대상 전복 먹이용 해조류(미역, 다시마, 곰피)

내용

▷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식용·먹이용 시설 구분 미

흡 등 기존 모니터링 한계 진단

▷ 시설 기반 생산량 추정 방식 제시 및 통합 모니터

링 설계 방향 제시

지역

1차 분석은 전남 주요 6개 지역(전복 및 전복 먹이용 

해조류 주요 산지)을 대상으로 수행, 이후 결과를 전

국으로 확대 적용

기간 2022년~2024년

연구 방법

문헌조사 통계분석 인터뷰 설문조사

선행연구 검토

생산량 및 

시설량 

데이터 분석 

전복 생산 어가 

대상 먹이 공급 

동향 파악

미역 종자 

생산 실태 조사

<표 1-1>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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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수산관측의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산

업관측센터에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기영 외(2023)는 수산관측 정보의 고도화를 위해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생산·유통·소비 세 부문별로 제공하고 있는 관측 정보의 현황을 진단하고, 

각 정보의 한계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함께 수요

자 대상 심층 면담, FGI, SNS 및 뉴스 분석 등을 활용하여 수산관측 정보

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여러 각도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7가지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산자와 유통인을 대상으로 하

는 패널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의 신뢰성과 시의성, 활용도를 개선

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노아현·이기영(2024)은 수산관측 패널조사의 한계를 분석하고, 생산-유

통 모니터를 대상으로 한 조사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의 전화 설문 기반 조사 방식이 표본 탈락률 증가와 시의성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사 수단의 다변화와 신규 시스템 도입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산관측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웹·모바일 기반 조사시스템 구축, 교육체계 마련, 조사 주기 조정 등 실질

적인 조사 운영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단기 및 장기 로드

맵도 함께 제시하였다.

김수현 외(2019)는 대중성 어종 관측사업의 지속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립된 수급 정보 수집·분석 방식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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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변화된 데이터 환경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체계적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등 6개 

품목을 중심으로 산지가격의 대표성, 수출입 자료의 수율 신뢰성, 재고량 

정확도 등의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고, 가중평균 가격의 적용, 품목별 수

율 재정의, 재고량 기초연구 필요성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품목별 특성에 맞춘 세부 개선 방안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 개편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민규(2022)는 최근 출하 및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참

돔과 숭어를 중심으로 가두리 양식 품목의 수산관측 체계를 분석하고, 정

보 제공의 시의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월보 이용자 만

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의 정확성, 공표 시점, 조사 범위 확대 필

요성 등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대상 표본 확대, 자동화

된 정보 수집 체계 도입, 정기적 FGI 운영 등 현장 기반의 실천적 개선 방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두리 품목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과 주기적 의견 수렴 체계를 강조하며, 향후 유사 품목에의 확대 가능

성도 제시하였다.

저자
(연도)

연구 목적 주요 내용 및 방법 핵심 결과 및 시사점

이기영 외
(2023)

수산관측

정보의

고도화를 위한 
체계 진단

Ÿ 생산·유통·소비 부문별 관측 
정보의 현황과 한계 분석

Ÿ 문헌조사, 심층면담, FGI, 
SNS·뉴스 분석 병행

Ÿ 7가지 고도화 방안 제시

Ÿ 패널조사의 중요성 강조

Ÿ 정보의 신뢰성·시의성·
활용도 향상을 위한 디지
털 전환 필요

노아현·
이기영
(2024)

수산관측 패널
조사 체계의 개

선

Ÿ 기존 전화조사 방식 한계(표본 
탈락, 시의성 저하) 분석

Ÿ 웹·모바일 조사시스템 도입 
및 교육체계 마련 제안

Ÿ 조사수단 다변화 및 시스
템 개선 필요

Ÿ 단기·장기 로드맵 제시

Ÿ 조사 운영 효율화 및 신뢰
성 제고 강조

<표 1-2> 선행연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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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가 주로 수산관측 체계 전반의 운영 구조, 

조사 방식, 정보 신뢰성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전복 먹이용 해

조류라는 특정 품목의 생산·수급 관측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서 차별성을 지닌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주요 양식 품목 또는 대중성 

어종, 혹은 일반적인 생산·유통 정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으며, 용

도별로 세분화한 해조류 관측의 실태와 한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었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히 관측 방식의 진단에 그치지 않고, 기후 변화와 

품목 다변화라는 외부 환경 변화까지 반영하여 새로운 관측 체계의 방향성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곰피 등 새로

저자
(연도)

연구 목적 주요 내용 및 방법 핵심 결과 및 시사점

김수현 외
(2019)

주요 어종 관측 
체계의 문제 진

단

Ÿ 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
마른멸치·참조기 등 6개 품목
의 수급 정보 수집·분석 방식
의 문제 지적

Ÿ 산지가격 대표성·수율 신
뢰성·재고 정확도 문제 제
시

Ÿ 가중평균가격, 품목별 수
율 재정의, 기초연구 필요

Ÿ 단·중장기 개선 과제 제안

고민규

(2022)

가두리 양식품
목의 수산관측 

체계 개선

Ÿ 참돔·숭어 중심 가두리 양식 
조사 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Ÿ 월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현
장 의견 반영

Ÿ 정보 정확성·시의성·범
위 확대 필요성 제시

Ÿ 표본 확대, 자동화 수집체
계, 정기 FGI 운영 제안

Ÿ 현장 중심의 실천적 개선 
방안 제시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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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등장과 같은 현장 변화를 반영해, 단일 품목 중심

이 아닌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연구 목적의 일부로 설정하고 있다

는 점에서 수산관측 체계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여 가능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산관측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어 온 흐름 자

체에 주목하고, 그에 따라 축적된 제반 상황과 운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특정 품목이나 개별 제도에 국한된 문제를 다뤘다면, 본 연

구는 관측 시스템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

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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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현황

1.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개요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현재 전복 먹이용으로 이용되는 미역과 다시마에 

대해 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곰피가 활용되기 전까지 

전복 먹이용으로 활용되었던 해조류는 미역과 다시마가 사실상 전부였기 

때문이다. 또한 두 품종은 식용 목적의 수산업관측 대상 품목이기도 하여, 

기존 관측 체계를 활용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이 용이하였

다.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정보 제공 시작 시점은 미역의 경우 2009년, 다

시마는 2024년부터이다.

주요 모니터링 사항은 시설량, 생산량, 생산 시기 및 해황 등이다. 모니

터링 시기는 각 품목의 생산 시기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미역의 경우 

직전연도 10월~당해연도 4월, 다시마는 4월~7월이다. 모니터링 대상 지

역은 전복 양식어가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의 완도, 진도, 신안 등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02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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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방식은 크게 항공영상 판독조사, 표본 어가 설문조사, 지역자

문위원 조사가 있으며, 주요 모니터링 사항에 맞춰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

를 수행하고 있다(<표 2-1 참조>).

모니터링 방식 모니터링 사항 세부 조사 사항

항공영상 
판독조사

시설량 -시설량(줄) 

표본 어가 조사

시설량 -개별어가 시설량(줄)

생산량 -채취량

생산시기

-시설의향(당해연도, 차년도)

-시설시기

-채취시기

-양성상태

기타
-먹이용 해조류 판매가격

-먹이용 해조류 구매량

지역자문위원조사

시설량 -해당지역 시설량

생산시기 및 해황

-해당지역 해황 및 수온

-양성상태

-품질

자료: 저자 작성

<표 2-1> 모니터링 방식별 조사 사항

2. 모니터링 방법 및 현황

1) 항공영상 판독 조사

(1) 조사 개요

항공영상 판독 조사는 판독 대상 해역을 항공기로 영상 촬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품목별 시설량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수산관측

사업의 경우 품목별 시설량을 모집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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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등 불법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홈페이지(https://www.foc.re.kr)

<그림 2-1> 항공영상 판독조사 절차

판독 시설 산출은 먼저 대상 지역의 항공영상을 촬영한 뒤, 양식장을 보

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정 작업을 거친다. 이와 함께 면허 대장, 

어장 위치 및 구역도를 수집하여 어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정이 

완료된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개별 양식장의 시설을 판독한다. 판독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하며, 이후 전체 시설

량을 산출하고, 전년 대비 시설 증감 여부 등을 분석한다(<그림 2-1 참

조>).

판독 대상 품목은 미역, 김, 전복, 어류, 굴, 홍합, 가리비, 멍게 8개 품목

이며, 다시마는 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판독 대상 지역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나, 주로 양식장이 밀집된 충남, 전북, 전남, 부산, 울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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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역이다. 촬영 시기는 「2024-2025 양식어장영상판독사업」의 경우 

11월 하순~12월 초에 촬영이 이루어졌다.

판독지역 세부지역

충남 태안군, 서천군

전북 군산시

전남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고흥군, 여수시

경남 고성군, 통영시, 창원시, 거제시

부산 강서구, 사하구, 기장군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경북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주: 연도별로 조사지역은 차이가 있으나, 매해 촬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 자료

<표 2-2> 항공영상 판독 대상지역

(2) 산출 자료

판독 대상 품목인 미역의 경우 판독 촬영 결과를 활용하여 연도별 식용 및 

전복 먹이용을 포함한 전체 시설량을 산출하고 있으며, 판독 결과는 연승줄 

수로 산출되고 있다. 미역 시설량 산출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 2-3 참조>).

구 분 면허 시설량(줄) 실제 시설량(줄)

합계 1,313,589 782,422

충청남도 9,584 8,931

전라남도 1,268,719 740,463

경상남도 11,468 5,851

부산광역시 14,208 23,369

울산광역시 9,610 3,808

주: 1) 면허시설량은 면허 면적 대비 양식가능한 시설량임
2) 실제시설량은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실제 시설량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 자료

<표 2-3> 미역 양식장 시설 판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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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 어가 설문조사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 표본은 전복 수산관측, 미역 수산관측, 다시마 

수산관측 표본 어가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동일한 전복 양식

이라 하더라도 해조류 먹이용 생산량은 품목(전복, 미역, 다시마)별로 개별 

표본 어가를 설정하여 조사하는 구조이다.

이는 전복 표본 어가에게 모든 정보를 조사할 경우, 해당 어가는 전복 

양식 상황뿐 아니라 먹이용 해조류의 시설 및 생산 동향까지 함께 응답해

야 하므로 조사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본 

어가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

인 조사 결과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1) 전복 어가

 가. 전복 어가 설문조사 개요

전복 먹이용 급이 조사를 위해 활용되는 표본은 총 94명이며, 완도 50명, 

해남 17명, 진도 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복 양식업의 경우 어가들이 

자체적으로 먹이용 해조류를 양식·채취하여 먹이를 급이한다. 따라서 전복 

표본 어가를 통해서는 전복 급이를 위해 실제로 생산 및 투입된 양이 얼마

인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자체 ‘먹이용 해조류 채취 줄 수’, ‘줄당 

생산량’,‘먹이 구매량’, ‘구입 가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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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 자료

<그림 2-2> 전복 어가 전복 먹이용 해조류 설문조사

 나. 전복 어가 주요 활용 자료 : 생산량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은 전복 양식어가들의 해조류 급이량 조사 결

과를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실제 양식 현장에서 급이된 양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전복의 사육 실태와 가장 밀접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측 초기부터 활용되어 온 방식이다.

전복 먹이용 생산량 추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본 어가의 급이 투입량 

자료를 기초로 전복 가두리 시설량(칸)당 평균 급이량을 산출한 뒤, 전복 

총 시설량(칸)에 곱하여 해조류 급이 총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간

단한 계산으로 전체 투입량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전복먹이용해조류생산량 전복총시설량×표본어가전복시설량표본어가총급이량

 
(2) 미역 어가

가. 미역 어가 설문조사 개요

미역 표본 어가는 총 121명이며, 이 중에서 전복 먹이용 미역을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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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어가는 총 23명이다. 지역별로는 완도 20명, 장흥 1명, 고흥 2명 순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에는 표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미역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는 시설 의향(당해연산 시설 예정량, 익년도 

시설 예정량), 실제 시설량, 생산량(채취 줄 수, 채취량), 생산 시기 및 해황 

(시설 시기, 생산 시작 시기), 기타(먹이용 해조류 판매량, 판매가격)를 조

사한다. 조사 주기는 월 단위이며, 조사 기간은 미역 연산에 맞춰 당해연도 

10월~익년 5월까지이다.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 자료

<그림 2-3> 미역 어가 전복 먹이용 해조류 설문조사

나. 미역 어가 주요 활용 자료 : 용도별 시설량 추정

미역 어가 조사 결과에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는 시설량 자료이다. 전복 

먹이용 미역은 식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설이 설치, 양식되기 때문에 항

공영상 판독자료만으로는 식용 및 전복 먹이용 시설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이 때문에 표본 어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도별로 시설을 구분

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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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정 방법은 2015년에 실시된 미역 양식시설 줄 수 전수조사 결과

를 기반으로 한다. 당시 조사에서는 전체 미역 시설 중 식용이 60%, 전복 

먹이용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 이후로는 식용 및 전복 먹이용 시설량을 구분한 전수자

료가 더 이상 확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년도에 추정된 식용 및 전복 

먹이용 시설량에 표본 어가에서 조사된 전년 대비 식용 및 전복 먹이용 시

설 증감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시설량을 추정하고 있다(<표 2-4> 참조). 

단, 전복 먹이용 시설량 구분 및 추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최근 식용 미역과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비중 증감 추세를 추가로 적용한다.

 해당 방식은 비교적 추정이 용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평년의 추세, 즉 증감률만을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추정치와 실

제 용도별 시설량 간 오차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

구분
전년도
시설량
(  )

전년비
증감률

( )
당해연도

잠정시설량(′ )
식용       ′    ×   

전복먹이용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주: 당해연도 실제시설량은 항공영상 판독자료를 산출된 전체 시설량 자료를 뜻함
자료: 저자 작성

<표 2-4> 용도별 시설량 추정

 

다. 보조적 활용 자료 : 생산량, 생산 시기 및 기타

미역 표본 어가에서도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

며, 조사 내용은 해당 월의 채취 줄 수, 줄당 채취량 등이다. 해당 자료는 

전복 어가에서 추정된 단수, 생산량 등이 적정한지 비교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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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시설 설치 시기’ 및 ‘채취 시작 시기’를 조사

한다. 다만, 식용과 달리 전복 먹이용의 경우 별도로 생산 종료 시점을 조

사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식용 미역 어가에게 먹이용 해조류 판매량 

및 판매가격, 전복 먹이용 미역 표본 어가로부터는 구입량 및 구입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3) 다시마 어가

가. 다시마 어가 설문조사 개요

다시마 어가 표본은 총 108명이며, 전복 먹이용 다시마 표본 어가는 총 

41명이다. 지역별로는 완도 37명, 고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지

역에는 표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마 표본 어가에게는 시설 의향(당해연산 시설 예정량, 익년도 시설 

예정량), 실제 시설량, 생산량(채취 줄 수, 채취량), 생산 시기 및 해황 (시

설 시기, 생산 시작 시기), 기타(먹이용 다시마 판매량, 판매가격)를 조사하

고 있다. 조사 개월 수는 총 5개월(전년도 12월, 당해연도 4~7월)이다.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 자료

<그림 2-4>  다시마 어가 전복 먹이용 해조류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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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적 활용 자료 : 생산량, 생산 시기 및 기타

다시마의 경우 전복 먹이용 시설량을 조사하고는 있으나, 추정 등에 활

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주된 활용 자료는 생산 시기 및 기타 등이다. 

조사 내용은 미역 표본 어가와 동일하게 시설량, 생산량(채취 줄 수, 줄

당 채취량), 생산 시기(시설 설치시기, 채취 시작 시기), 작황, 먹이용 다시

마 판매량 및 구입량 등이다. 

이상으로 각 관측 품목에서 운영되는 표본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표 2-5> 참조).

구 분 전복 수산관측 미역 수산관측 다시마 수산관측

특성 전복 관측에서 운영 미역 관측에서 운영 다시마 관측에서 운영

연간
조사횟수

12개월
8개월

(10월~5월)

5개월

(12월, 3월~7월)

조사자수 94
23

(총 표본 121)

41

(총 표본 108)

조사지역

완도(50)

해남(17)

진도(12)

신안(13)

고흥(2)

완도(16)

장흥(1)

고흥(2)

완도(37)

고흥(4)

조사내용

-채취 줄수

-줄당 채취량

-먹이 구매량

-먹이 가격

-시설 의향

-시설 시기

-시설량

-채취 줄 수

-줄당 채취량

-생산 종료 시기

-양성 상태

-시설 의향

-시설 시기

-시설량

-채취 줄 수

-줄당 채취량

-생산 종료 시기

-양성 상태

주 활용 생산량 시설량 -

보조 활용 - 생산량, 생산 시기 등 생산량, 생산 시기 등

자료: 저자작성

<표 2-5> 품목별 표본 어가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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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자문위원 조사

(1) 지역자문위원 조사 개요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지역별 수급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의 수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

고, 그 정보를 센터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자문위원의 경우 지자체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품목 전문가로 구성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산업관측센터 연구진이 작

성한 조사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회신하며, 대량 폐사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노아현 외 1, 2024).

  
(2) 활용 자료 : 급이 현황 등 현장 의견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식용 및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 동향을 모니

터링하기 위해 지역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해황 및 급이 

현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지연자문위원들은 식용 

해조류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실정이어서 전복 먹이용 해조류에 대한 

정확한 수급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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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복 먹이용 해조류 관측 정보 제공 현황

1. 제공 개요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정보는 미역 및 다시마 수산관측 월보에서

만 제공되고 있다. 미역 및 다시마의 경우 수산관측 월보에서 식용을 중심

으로 수급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각 품종의 전체 작황 및 생산량을 파악

하기 위한 차원에서 먹이용 동향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반면, 전복 수산관측 월보에서는 관련 통계나 동향이 주기적으로 제공되

지 않는 상황이다. 즉, 전복 수산관측 월보의 경우 전복의 가격, 출하량, 

양성 물량 등 전복 수급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량이나 작황과 같은 부수적인 정보는 작황 부진 등 특이 사항이 없는 

한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전복 수산관측 월보의 구성 목적이 전복 

자체의 수급 동향 제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먹이용 해조류

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은 미역·다시마 수산관측 월보에 의존할 수밖

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2. 주요 제공 내용

1) 시설량

전복 먹이용 시설량은 미역 수산관측 월보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정보 

제공 월호는 매년 11월호에 ‘시설 의향(예정량)’, 1월호 및 6월호에는 ‘시

설량’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제공 형태는 아래의 <그림 2-5>와 같다. 시설

량 정보는 식용 미역 시설량과 함께 제시되고 있으며, 연도별 수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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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 증감 사유 등이 월보 상 서술되고 있다. 또한 

표 구성은 용도별(식용, 전복 먹이용), 지역별(전국, 부산, 울산, 전남 등)로 

나뉘어져 있어 시기별, 용도별, 지역별 비교 분석에 용이하다.

 

11
월
호

1
월
호

6
월
호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홈페이지(https://www.foc.re.kr)

<그림 2-5> 각 월호별 먹이용 미역 시설량 정보 



24

2) 생산량

전복 먹이용 생산량은 미역 및 다시마 수산관측 월보에 제공되고 있다. 

각 품목의 채취 시기에 맞춰 생산량 자료가 실리며, 미역의 경우 12월호~5

월호, 다시마는 6월호~8월호를 통해 관련 내용이 게재된다(<그림 2-6> 참

조). 지역별로는 완도 및 완도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생산량 증감 

사유도 제공되고 있다.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홈페이지(https://www.foc.re.kr)

<그림 2-6>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위) 및 먹이용 다시마 생산량(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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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시기

월보 내에서 생산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미역 채취 시작 시기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채취 시작 예정 시점을 

조사한 뒤, 시점별로 어가의 비중을 그래프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채취 시기의 집중 구간과 용도별 채취 시점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그러나 전복 먹이용 미역 채취 시기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제공되

지 않는다.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홈페이지(https://www.foc.re.kr)

<그림 2-7> 미역 채취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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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니터링 및 관측 정보 제공의 문제점

1. 시설량 모니터링의 문제점

1) 전복 먹이용 전체 시설 파악 미흡

항공영상 판독 사업의 경우 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로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을 설정한 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판독 대상은 8개 품목(김, 미역, 

전복, 어류, 굴, 홍합, 가리비, 멍게)으로 최근 수산관측이 도입된 다시마와 

전복 먹이용 생산이 늘고 있는 곰피는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전복 먹이용

으로 이용되는 전체 해조류 시설량 파악이 불가한 상황이다.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 추정치에는 전복 급이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있어 이러한 상

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전체 규모 

파악 등에 있어서는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2) 식용 및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의 미구분

미역 양식장 시설 산출에서 언급하였듯이, 식용과 전복 먹이용 미역은 

동일한 양식 방법으로 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공영상 판독자료만으로

는 용도별 시설 구분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행 관측 체계에서는 전복 

먹이용 시설 규모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에 한차례 지자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용도별 시설량을 구분

한 바 있으나, 해당 조사는 일회성에 그쳤으며 이후부터는 항공영상 판독 

결과를 활용하여 전체 시설량을 파악 중이다. 그러나 식용 미역과 전복 먹

이용 미역은 물리적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해당 자료만으로 두 용도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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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2. 표본 및 담당자 별도 운영에 따른 한계

1) 표본 분리 운영에 따른 생산량 산출의 문제점

전복 먹이용 해조류는 전복 양식어가에서 직접 생산 및 급이하는 구조이

다. 생산과 소비가 하나의 주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니터링 연계성

이 중요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산관측 체계에서는 전복, 

해조류(미역, 다시마) 관측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일한 

전복 양식어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

행된다.

전복 관측에서는 표본 어가의 급이량을 바탕으로 해조류 생산량을 간접 

추정하며, 미역 및 다시마 관측에서는 전복 양식어가를 표본으로 하여 먹

이용 생산량 등을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먹이용 생산의 단수

나 생산 증감 추이 확인에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전복 어가를 

대상으로 유사한 질문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체

계 간의 자료 연계나 교차 검증이 미미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표본 

분리 구조는 분석 체계의 이원화로 이어져, 전복 먹이용 해조류 급이 흐름

이나 대체 품목의 활용 현황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

를 낳는다.

2) 분석 체계 분리로 인한 먹이용 해조류 통합 분석 불가

 현 분석 체계는 이와 같은 표본 분리 구조에 따라 품목별 담당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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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먹이용 해조류 수급 동향이 개별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역은 미역 

관측 담당자가, 다시마는 다시마 관측 담당자가 각 품목의 식용 수급 동향

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 및 시설 동향 

파악은 주된 업무가 아니다. 반면, 전복 담당자는 전복의 수급동향 파악과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 추정에만 집중하고 있어, 시기별 급이 전환이

나 먹이용 해조류 품목 간 대체 흐름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힘

들다. 

더욱이 생산량은 전복 관측 담당자가 추정하고, 시설량 등은 해조류 관

측 담당자가 추정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분석 책

임이 분산되어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 실태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관측 월보 구성 체계의 문제점

전복 먹이용 해조류 정보는 생산 및 소비 모두 전복 양식업 내에서 이루

어지므로, 해당 자료는 전복 어가의 급이 동향 파악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수산관측의 전복 먹이용 해조류 관측 정

보 제공 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미역 및 다시마 수산관측 월보는 본래 식용 해조류의 생산 및 유통 동향

을 제공하고자 창간되었다. 따라서 식용 해조류의 수급 동향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전복 먹이용에 관한 내용은 일부 참고 수준으로만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생산 시기, 채취 종료 시기, 전복 먹이용 해조류 

구입량 및 구입 가격, 전복 먹이용 해조류 판매량 및 판매가격 등 다양한 

항목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모두 제공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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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복 먹이용 미역과 다시마 생산 동향은 각 월보를 통해 정보가 제

공된다. 즉 미역 수산관측 월보에서는 전복 먹이용 미역 수급 동향만을, 다

시마 수산관측 월보에서는 전복 먹이용 다시마 수급 동향만을 제공하고 있

다. 전복 먹이용 수급 동향을 파악하고 싶은 수요자 측에서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수급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들어 곰피가 전복 먹이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곰피는 수급관측 품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

용을 수록할 정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곰피와 같은 신규 대체 해조

류 품목이 나타나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할 것이

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전복 먹이용 해조류 수급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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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 실태

1. 전복 먹이용 해조류 품목 현황

전복은 초식성 연체동물로, 주로 해조류를 먹이로 섭취한다. 지역에 따

라서는 성패 단계에서 배합사료를 먹이기도 하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해조류를 직접 급이하는 방식을 쓴다. 

현재 전복 먹이로 주로 공급되는 해조류로는 미역, 다시마, 곰피 등이 있

으나, 이 외에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 감태, 파래류, 모자반류(특히 괭생

이모자반), 우뭇가사리 등도 전복 먹이로 활용될 수 있다. 전복 먹이로 이

용할 수 있는 해조류는 <표 3-1>처럼 다양함에도 현재 미역, 다시마, 곰피

만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때문이다.

첫째, 양식 기술이 상업화가 가능할 정도로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짧게

는 2~3일에 한 번, 길게는 일주일에 한 번 급이가 이루어져야 하는 전복 

양식의 특성상 양식 기술이 미비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먹이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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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체계 진단



32

둘째, 2023년 기준 연간 생산량이 2만 3,000톤인 전복 산업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연간 먹이용 생산량이 최소 46만 톤에서 최대 1,380만 톤

에 달하여야 한다.3)

구분 양식 방법
수온 양식기술

개발여부
특징

서식 적수온 내성수온

미역 연승수하식 5~10℃ 0~18℃ ○ -전복 먹이로 활용

다시마 연승수하식 5~10℃ -1~20℃ ○ -전복 먹이로 활용

곰피 연승수하식 10~20℃ 5~26℃ ○
-전복 먹이로 활용

- 주 서식처 제주도

김
건홍식, 

지주식 등
5~15℃ 0~20℃ ○

감태 연승수하식 10~20℃ 5~25℃ ○  - 주 서식처 제주도

파래류 건홍식 15~25℃ 10~30℃ ○

모자반류
(괭생이모

자반)
- 10~20℃ 5~28℃ ×

-암수가 분리되어 채
묘기술 확보 힘듦

우뭇
가사리

- 20~28℃ 15~32℃ ×
-유주자 단계 부착 어
려움

대황 - 5~10℃ 0~18℃ ○ - 주 서식처 동해안

개꼬시래
기

연승수하식 20~28℃ 15~32℃ ○ -엽체가 매우 작음

쇠미역 연승수하식 10~20℃ 5~25℃ ○
주로 식용(쌈용) 으로 
생산

주: 1) 공용근 외(2010)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작성함
2) ‘내성 수온’은 해당 품종이 생존을 위해 견딜 수 있는 온도를 뜻함

자료: 저자 작성

<표 3-1> 전복 먹이용으로 급이 가능한 해조류 현황

3) 공용근 외(2010)에 따르면 전복 1kg를 키우기 위해 평균적인 해조류 먹이 소요량은 20kg임. 그러나 양식 

지역 및 사육환경에 따라 최대 3배 정도 급이를 늘리는 경우가 있어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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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전복 먹이용 양식시설(연승 수하식)을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승 수하줄 등 기존 양식시설물들은 내구연수가 보

통 5년 정도이므로 시설 설치의 편의성 및 경영 비용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동일한 방식의 양식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새롭게 나타날 경우, 전복 

먹이용 해조류는 기존의 미역, 다시마, 곰피로 한정되지 않고, 보다 더 다

양한 품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품종 다양화에 대비한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체계의 보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품목별 시설 동향

1) 품목별 양식 및 채취 시기

품종별 양식 시기를 살펴보면, 미역의 시설 설치 시기가 9월 중순~10월 

하순으로 가장 빠르고, 다음으로 다시마(11월 중순~12월 상·중순), 곰피

(12월 상·중순) 순으로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시설한다. 양성 기간은 미역

의 경우 2~3개월, 다시마는 4~5개월이나, 곰피는 앞의 해조류들보다 긴 

8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전복 먹이용 생산 특성상 한 품종의 생산이 종

료되면 다른 품종의 생산이 시작되는 연속적인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시

설이 가장 먼저 설치되는 미역은 12월~4월 채취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다시마가 4월 중순~8월 초, 마지막으로 곰피는 8월~11월에 순차적으로 

채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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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미역 다시마 곰피

시설설치 시기
9월 중순 ~12월상순

(보통 9월 중순~10월 중·하순)
11월 중순~12월 상·중순 12월 상·중순

양성 시기 11월 중순~2월 상순 12월 하순~4월 중순 12월 하순~8월 초순

주요 채취 시기 12월~4월 초순 4월 중순~8월 초순 9월~11월 초

주: 1) 미역 및 다시마는 자체 홈페이지 자료, 곰피는 전복양식어가 면담조사 결과임 
2) 곰피의 경우 8월초부터 급이가능하나, 고수온기 폐사 방지 위해 9월 이후 급이하는 경우가 많음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홈페이지(https://www.foc.re.kr)

<표 3-2> 품종별 양식 및 채취시기

 
2) 품목별 시설 방식

곰피 양식이 본격화된 2024년부터는 <그림 3-1>과 같이 전복 먹이용 해

조류 시설이 설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첫 번째 방법은 동일한 면적 안에 

미역을 먼저 시설한 다음, 그 외 여분의 어장에 다시마와 곰피를 동시에 

시설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법은 시설 후 채취하기 전까지 시설 줄을 이동

시키지 않아도 되어 관리가 편리하다.

두 번째 방법은 미역 시설까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하되, 다시마 양

식시설 사이에 곰피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후 미역 채취가 종료되

면, 곰피 시설을 미역 시설이 있었던 자리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해당 방

식은 어기 중 곰피 시설을 재이동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어장을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전복 먹이용 해조류 어장 면적이 작은 양식어

가에서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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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2안>

⇒

주: 전복 양식어가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자료: 저자작성

<그림 3-1>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 설치 방식



36

3. 품목별 생산 동향

1) 총생산량

최근 10년(2015~2024년)간 전복 먹이용으로 이용된 해조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3-3> 참조). 다시마와 미역 생산량이 50~60만 톤대로 비교

적 비슷한 양이 생산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생산이 시작된 곰피는 앞의 

두 품목에 비해 생산량이 미미한 수준이다.

단위: 톤

구 분
생산량(톤)

미역 다시마 곰피

2015 333,061 442,367 -

2016 496,290 433,246 -

2017 622,613 542,285 -

2018 515,666 572,600 -

2019 520,267 662,558 -

2020 501,501 675,074 -

2021 574,504 685,239 2,262 

2022 584,133 560,839 3,708 

2023 564,281 596,471 6,243 

2024 572,381 542,340 22,376 

주: 품종별 전체 생산량(식용 및 전복 먹이용 생산량이 모두 포함)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표 3-3> 연도별·품목별 생산량(2015~2024)

품목별로 생산량 변화를 살펴보면, 미역은 2015년 33만 3,000톤이 생

산되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7년에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양

인 약 62만 3,000톤이 생산되었다. 2018년에는 직전년도 대비 10만 톤가

량 감소한 51만 6,000톤 생산에 그쳤으나, 그 이후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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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현재 57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마의 경우 생산량이 2016년 43만 3,000톤가량이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1년에는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68만 5,000톤이 생산되었

다. 2022년부터는 50만 톤 규모로 줄었으며, 2024년에는 2017년 수준인 

54만 2,000톤가량 생산되는 데 그쳤다.

곰피는 2020년까지 생산되지 않았으나, 2021년 처음으로 2,262톤이 생

산되었고, 그 이후 점차 늘어 2024년에는 2021년 대비 10배가량 많은 2

만 2,000톤이 생산되었다.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남지역의 생산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기준 미역은 전체 96.2%에 해당하는 55만 1,000톤이 

전남지역에서 생산되었고, 그 외 지역의 생산량은 3.8%에 불과하였다. 다

시마의 경우 전체 중 97.5%에 달하는 52만 9,000톤이 전남지역에서 생산

되었고, 그 외 부산 등 기타 지역의 생산 비중은 2.5%로 미미하였다. 곰피

의 경우 전량 전남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단위 : 톤, %

구 분 2024년 생산량 전남 생산량 비중

미역 572,381 550,672 96.2 

다시마 542,340 528,847 97.5 

곰피 22,376 22,376 100.0

주 : 품종별 전체 생산량(식용 및 전복 먹이용 생산량이 모두 포함)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표 3-4> 품목별 전남지역 생산량 비중

 월별로 생산량을 살펴보면, 먼저 미역의 경우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이 시작되어 3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4월경 생산이 종료되는 양상을 보

인다. 그러나 이는 식용을 포함한 전체 미역 생산량의 월별 추이로,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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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용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는 아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2024년) 전복 먹이용 미역의 월평균 생산량은 1월 8만 3,000톤, 

2월 9만 4,000톤, 3월 6만 1,000톤, 4월 3만 5,000톤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중으로 살펴보면, 전체 생산량 중 59.9%가 1~2월에 집

중되었으며, 나머지 40.1%는 3~4월에 생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단위: 톤

주: 1) ‘2024’ 및 ‘최근 5년 평균’은 품종별 전체 생산량(식용 및 전복 먹이용 생산량이 모두 포함)임
2) ‘최근 5년 평균(먹이용, 관측)’은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추정한 최근 5년 평균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미역 수산관측」

<그림 3-2> 월별 미역 생산량

 
 다시마는 전복 먹이용 미역 채취가 줄어드는 시점인 3월부터 생산이 시

작된다. 월평균 생산량은 3월 3만 4천 톤, 4월 10만 8천 톤, 5월 15만 7천

톤, 6월 16만 4,000톤인데, 4~6월 생산량이 전체 중 6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생산량은 7월 8만 1,000톤, 8월 5만 톤 등으로 감

소세를 보이나 9월까지는 2만 톤 이상 생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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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주: 품종별 전체 생산량(식용 및 전복 먹이용 생산량이 모두 포함)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그림 3-3> 월별 다시마 생산량

 
곰피는 이르면 6월부터 생산이 이루어지나, 본격적인 어기는 다시마 생

산이 종료되는 9월부터 시작된다. 2024년 기준으로 9월 생산량은 약 

3,000톤이나, 10~11월은 8,000톤 수준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12월 

1,000톤 내외로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단위: 톤

주: 품종별 전체 생산량(식용 및 전복 먹이용 생산량이 모두 포함)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그림 3-4> 월별 곰피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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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복 먹이용 추정량

현재 공식 통계인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는 품종별 전체 생산

량만 집계되어 있어, 식용과 전복 먹이용 생산량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

라서 생산량을 용도별 구분하여 추정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

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다시마 및 미역의 전복 먹이용 생산량을 추정하였

다.4)

단위: 톤, %

구 분 미역 다시마 곰피

전복 먹이용 추정량(A) 318,822  482,730 22,376 

전체 생산량(B) 572,381 542,340 22,376 

전복 먹이용 비중(A/B) 55.7 89.0 100

주: 1) 다시마는 전체 생산량에서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추정한 식용 다시마 생산량을 제외한 값임
2) 미역은 전체 생산량에서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추정한 식용 미역 생산량을 제외한 값임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표 3-5> 전복 먹이용 추정 생산량(2024년 기준)

 
추정 결과, 다시마, 미역, 곰피를 합한 전체 전복 먹이용 생산량은 약 82

만 4,000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24년 전체 양식 해조류 생산량의 

47.9%에 달하는 양이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다시마가 전복 먹이용으로는 

가장 많은 48만 3,000톤이 생산되었고, 다음으로 미역 31만 9,000톤, 곰

피 2만 2,000톤이었다.

품종별로 전체 생산량에서 전복 먹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곰

피5)는 생산된 전량이 전복 먹이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다시마 89.0%, 미역 55.7% 순이었다.

4) 전복 먹이용 생산량 추정은 다시마 수산 관측이 시작되어 용도별 생산량이 구분되기 시작한 2024년 자료

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5) 곰피는 생산된 전량이 전복 먹이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곰피 생산량을 전량 

전복 먹이용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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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조류 품목별 종자 판매 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조사 결과, 미역 및 다시마 종자 생

산 어가들이 곰피도 함께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품종별로 생

산 시기는 다르지만, 채묘, 가이식, 판매 및 수확 등 생산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미역 종자 관측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2024년 품종 생산 여부를 물어본 

결과, 미역 종자를 생산하는 어가를 100%로 봤을 때 다시마 종자도 함께 

생산하는 어가는 전체의 80.0%, 곰피 종자까지 모두 생산하는 어가는 

60.0%로 나타났다.

단위: %

구 분 미역 미역·다시마 미역·다시마·곰피

생산어가 비중 100.0 80.0 60.0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 자료

<표 3-6> 해조류 품목별 종자 생산어가 비중(2024년 기준)

  
또한 2025년 해조류 생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 미역, 다시마 모두 전년

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생산할 것이라 응답했다. 그러나 곰피 생산량을 늘

리겠다는 응답이 15.8%로 미역(10.5%) 및 다시마(5.3%)에 비해 증가 의향

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2025년에는 곰피 종자 생산이 다소 늘 것

으로 보여 기존 미역 및 다시마 중심의 먹이 공급 구조에서 점차 곰피를 

포함한 다품종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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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 분 전년 대비 증가 전년과 동일 전년 대비 감소

미역 10.5 78.9 10.5

다시마 5.3 89.5 5.3

곰피 15.8 73.7 10.5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 자료

<표 3-7> 2025년 해조류 생산 의향

 

제2절 데이터 활용 기반 검토

이번 절에서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시설량 및 생산량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통계자료가 생산·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중 본 연구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자료와 항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관련 자료 검토

1) 시설량 관련 자료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항공영상 시설량

전복 먹이용 해조류와 관련된 시설량 자료 중 가장 먼저 살펴볼 데이터

는 수산업관측센터의 항공영상 판독자료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

관측센터에서는 주요 양식수산물 수급 관측 정보의 생성을 위해 매년 항공

영상을 활용한 양식장 영상판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양

식장이 밀집한 전국의 20여 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김, 미역, 전복,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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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홍합, 가리비, 멍게 등 총 8개 품목의 양식장 시설을 촬영한다.6) 이들 

품목에 대해 고해상도(50cm 이상) 항공영상 촬영 및 판독을 통해 시설 위

치, 규모, 면적 등을 정밀하게 추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 영상 분석에 그치지 않고, 품목별 양식장의 면허정보, 어

장도, 시설 규격 등의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전반적인 양

식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촌계 단위까지 최소 행정

구역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시설량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정량적 분석 외

에도 어촌계별 현장 조사7)와 면담을 병행하여 진행하는데, 실제 시설 형태

와 운영 방식, 대략적인 식용 또는 전복 먹이용의 용도 구분, 품목 전환 여

부 등 현장 실정을 반영한 보완 자료도 함께 확보하고 있다.

 
(2) 미역·다시마 표본 어가 시설량

전복 먹이용 해조류와 관련한 또 다른 시설량 통계는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운영 중인 품목별 표본 어가 시설량 조사 자료이다. 

관측센터는 매년 어기 시작 전, 선정된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해당 연산의 

예상 시설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직전 연도의 항공영상 기반 시

설량에 지역별 증감률을 반영하여 모집단을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후 

시설 설치 시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한 차례 더 확정 시설량 조사를 

하여 실제 시설 규모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고, 이렇게 수집된 수치는 항공

영상 판독 결과와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연산 전체 시설량 통계로 정리된다.

현재 해당 표본 조사에서는 식용과 전복 먹이용 용도를 구분하여 시설량

을 집계하고 있어 표본 수준에서는 용도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표본의 구성 자체가 본래 식용 미역과 식용 다시마 수급 관측을 

6) 관련 예산의 여건에 따라 촬영 지역은 약간씩 변동이 있음

7) 2024년에는 미역 항공영상 촬영 대상 20개 지역 600여 개 어촌계 중 268개 어촌계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시설의 용도 구분 결과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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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계된 체계인 만큼, 전복 먹이용 미역이나 다시마의 시설량 추이를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미역 관측이 도입된 초기에는 미

역 생산 어가가 식용과 먹이용 미역을 모두 생산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

나, 최근 10년 사이에는 식용 생산자와 전복 먹이용 생산자가 명확히 분화

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기존 표본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먹이용 

시설량의 변동을 반영하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3) 미역 종자 표본 어가 판매량

미역 종자 판매량 통계는 곧 미역 시설량 통계와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

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2015년부터 미역 종자 생

산자 표본을 구축하여 관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축된 표본 어가

의 미역 종자 생산량 및 판매량 동향을 지자체 허가 자료 및 연합회 회원 

명단과 종합한 모집단에 적용하여 관측 데이터를 생성 중이다.

현재 미역 종자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판매량은 용도별 구분은 

되고 있지 않으나, ‘전국미역다시마곰피종자생산자연합회’에서 회장을 맡

고 있는 미역 종자 등 해조류 종자 생산 어가에 문의한 결과, 용도별 판매

량 조사가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미역 종자 표본 판매량 통계

는 조사 항목 세분화를 통해 추후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 파악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전복 표본 어가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는 전복 수산관측을 위해 표본 어가

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주된 항목은 전

복 생산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복 먹이용 해조류

와 관련된 일부 항목도 함께 조사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표본 어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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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해당 연산에 미역이나 다시마를 자체적으로 시설하였는지 여부, 어떤 

해조류를 얼마나 시설했는지 총 시설량 규모 등에 대해 질문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항목은 전복 수산관측 내용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는 

부가적 질문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수산업관측센터의 미역 관측 체계에서 

별도로 운영 중인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 추정 방식과는 연계되어 있지 않

다. 이는 실제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 추정이나 수급 분석은 미역 관측

에서 전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복 수산관측 내 표본 어가 조사

를 통해 수집되는 먹이용 해조류 정보는 먹이용 시설량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표본 데이터임에도 현재는 보조적인 참고 자료로만 기능하는 실

정이다.

항목 관련 내용 활용 여부

항공영상 시설량 전복/미역 총 시설량 활용 중

해조류 표본 시설량 표본의 용도별 시설 비율 활용 중, 구분 부정확

미역 종자 생산량 용도별/품목별 시설 비율 조사 안 함, 파악 가능

전복 표본 해조류 시설량 품목별 표본 시설량 조사 중, 분석 포함 안 함

<표 3-8>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 관련 자료 검토

자료: 저자 작성

  
2) 생산량 관련 자료

(1) 미역·다시마 통계청 생산량

통계청에서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로 활용되는 미역, 다시마, 곰피를 포

함하여 국내 대부분의 양식 품목에 대한 생산량 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는 「어업생산동향조사」를 통해 지역별·품종별로 생산량과 생산금액이 

매월 집계되며, 전국 단위의 해조류 생산 동향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다

만 통계 공표의 시의성 측면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관측 결과에 비해 다소 시차가 있으며, 예를 들어 4월 생산량은 6월 초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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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수준이다.

중요한 점은, 통계청의 생산량 통계는 용도별 구분 없이 총생산량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식용과 전복 먹이용으로의 활용 구분

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기반으로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실제 수급 규

모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용도 미분류 구조는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식품 수급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식용 중심 통계 

체계에서도 먹이용 해조류 자료는 활용되지 않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통계청의 미역 생산량 통계는 상당 부분 수산업관측센터의 지역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수산업관측센터가 관측을 수행하지 않는 

비주요 지역에 대해서만 통계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어, 양 기관의 미역 

생산량 수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곰피’는 수산업

관측센터의 관측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전체 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가 유일하다.

  
(2) 미역·다시마 표본 생산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는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하는 전국

의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어기 중에는 매월 생산량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

고 이때 수집된 표본 생산량은 앞서 살펴본 항공영상 기반 시설량 자료를 

모집단으로 적용하여 전체 생산량을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해당 생산량 

조사는 용도별 구분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표본 어가 구성 자체가 식용 생산량 추

정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전복 먹이용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응답자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복 먹이용 해조류를 전문

적으로 생산하는 어가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식용 판매를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만 일부 물량을 전복 먹이용으로 전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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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먹이용 생산량은 실질적으로 식용 시설의 부수

적 결과로 파악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규모 추정에 해당 통계가 활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3) 전복 표본 어가 먹이 공급량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

산업관측센터에서는 전복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매월 먹이 공급량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전복 수산관측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표본 어가에게 해당 월 동안 전복에게 어떤 해조류를 얼마만큼 공급했는지

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어가들은 미역, 다시마, 곰피 등 급이한 해조류의 

종류와 함께 공급에 사용된 줄 수와 줄당 생산량을 응답하며, 이를 통해 

품목별 실제 공급량을 산출할 수 있다.

전복 관측 담당자는 이 응답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평균 줄당 생산량을 

곱하여 먹이 공급량을 산정하고, 이를 표본 어가의 시설 칸 대비 전국 총 

시설 칸으로 확장하여 전체 전복 먹이용 해조류 공급량을 추정한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서 실제 생산량 추정에 포함되는 품목은 관측 대상 품목인 

미역과, 2024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다시마에 한정된다. 곰피의 경우 응답

은 받고 있지만 관측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급이량 산정에는 반영되

지 않으며,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물 미역, 염

장 미역 등 기타 형태의 먹이도 조사되기는 하나, 해당 결과는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먹이용 해조류 전체 수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48

항목 관련 항목 활용 여부

통계청 해조류 생산량 품목별 전체 생산량 용도별 ×, 미역은 수산업관측센터 제공

해조류 표본 생산량 표본의 용도별 생산량 조사 중, 먹이용은 활용 안 함

전복 표본 먹이 공급량 표본의 품목별 급이량 전복 먹이용 생산량 추정에 활용 중

<표 3-9>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 관련 자료 검토

자료: 저자 작성

 

2. 체계 개선 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량은 전복 양식

어가의 급이량 조사에 기반하여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전복에게 

공급된 미역이나 다시마의 양을 곧바로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량으로 간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산 관측의 생산량 추정 방식은 해당 품

목의 모집단인 전체 시설량을 우선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본 어가의 

단위 생산량(예: 줄당 생산량)을 조사한 뒤 모집단에 적용해 전체 생산량을 

산출하는 구조를 따른다. 하지만 그동안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경우, 식용

과의 시설 구분이 어렵고 별도로 분리된 시설량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전

복 관측에 의존하여 생산량만을 도출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복 먹이용 해조류가 전체 해조류 시설량에서 어

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식용 

해조류의 시설량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에도 혼선을 유발하게 되며, 이는 

식용 해조류의 수급 예측 정확도까지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 더불어 미역, 

다시마, 곰피와 같은 갈조류는 동일 시설 내에서 교차적으로 생산되는 경

우가 많아,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시설 규모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전체 

해조류 품목 간 동향 분석이나 연계 모니터링 또한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 관측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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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의 독립적 추정’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매년 전복 먹이용 미역·다시마·곰피에 대한 시설 규모

를 별도로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후 생산량 추정의 기초자료를 

강화하고, 식용과 먹이용 해조류의 수급 모니터링 정확도를 동시에 제고하

고자 한다.

둘째, 현재 전복 수산관측에서는 전복 어가를 대상으로 매월 급이한 해

조류의 종류 및 줄 수를 조사하고, 이에 줄당 생산량을 곱하여 품목별 먹이

용 해조류 생산량을 역산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전복 어가 대부분

은 줄 수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줄당 생산량에 대해서는 계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 신뢰도가 낮을 우려가 있

다. 그 결과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 추정 시 작황, 해황 등 생육 환경의 

변동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과거 평균값이 반복 적용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 

추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기준으로, 줄당 생산량 자료의 조사 대

상을 기존의 전복 표본 어가에서 식용 미역·다시마를 양식하는 해조류 표

본 어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식용 해조류 어가는 수확량 계량

이 체계화되어 있어 좀 더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식용과 먹이용 간의 생산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계수를 적용함으로

써, 양식 현실을 반영한 생산량 추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관측 대상 품목은 아니지만 전복 먹이용으로 그 활용도가 높

아지고 있는 곰피의 시설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층 통합적인 관점

에서 전복 먹이용 해조류 관측 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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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출 체계 개선 방안

이번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모니터링 체계 개선 기준에 따라, 모집단이 

될 전복 먹이용 시설량 추정과 이를 통한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 추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시설량 추정 방식 개선

(1) 전복 시설 칸당 미역 시설량 산출

먼저 전복 먹이용 해조류만을 시설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촌계를 표본으

로 선정8)하고, 어촌계별로 전복 양식 칸수와 미역 시설 줄 수를 파악한다. 

이후 각 어촌계에서 전복 시설 한 칸당 몇 줄의 미역을 설치하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이를 지역별로 평균을 내어 칸당 평균 미역 시설량을 산출한다. 

이 값은 어촌계 간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다양한 지역에서 표본을 

확보하여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국 단위 미역 시설량 추정

앞서 계산한 세부 지역별 평균 칸당 미역 시설량을 바탕으로, 당해 운영

되는 전복 양식 칸수에 이를 곱하고 합산하여 전국 전복 먹이용 미역의 전

체 시설량(줄 수 기준)을 추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지역별 전복 칸수는 해

당 연도의 항공영상판독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8) 전복 먹이용 해조류만 시설하는 어촌계의 확인은 항공영상판독 사업의 어촌계 현장 조사 결과를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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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단위 다시마·곰피 시설량 추정

다음 단계는 위에서 추정된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을 이용하여 다시

마, 곰피 시설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역 종자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당 연도에 판매된 해조류 종자 틀의 품목별·용도별 비율(예: 미역 

50%, 다시마 30%, 곰피 20%) 자료를 활용한다. 미역을 기준으로 계산된 

줄 수를 품목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곰피와 다시마의 줄 수를 역산한다. 

이때 미역, 곰피, 다시마는 종자 틀 하나에 시설할 수 있는 줄 수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4) 예비 시설량 추정 및 사후 확정

위의 작업은 항공영상판독 작업이 모두 끝나고 해조류 종자 판매가 마무

리된 이후에 정리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 연산이 시작될 때 

시설량 및 전복 먹이용 미역의 생산량을 산출해 낼 수 없다. 이에 해조류 

어기 시작 전, 전복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해조류 시설 계획에 대한 

의향 조사를 한다. 이 조사 결과를 전년도 기준 시설량에 적용하여 시설 

증감률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예비 해조류 시설량(줄 수 기준)을 추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예비 수치는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 통계를 월별로 바로 

공표하는 데에 지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연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항공영상 자료와 실제 종자 판매 통계가 확보

된다. 이 두 정보를 결합하여 앞서 의향 조사로 산출했던 미역 시설량을 

재조정하게 되며, 이때 항공영상판독 결과로 얻어진 미역 시설 줄 수에 종

자 판매량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조정치를 반영한다. 이렇게 조정된 결과

가 해당 연도의 최종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이 되며, 품목별로 미역, 

다시마, 곰피의 시설 줄 수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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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량 추정 방식 개선

이번에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생산량 조사 및 추정 방식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1) 전복 표본 어가를 통한 월별 해조류 급이 현황 조사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을 산출하기 위해, 매월 전복 표본 어가를 대

상으로 해조류 급이 현황을 조사한다. 이 조사는 전복 어가가 해당 월에 

어떤 종류의 해조류(미역, 다시마, 곰피 등)를 몇 줄 채취 및 급이했는지, 

또는 해조류 이외의 다른 먹이(예: 염장 미역 등)의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전복 표본 어가에게는 현재와 같이 전복에게 급이한 

해조류의 종류, 줄 수, 줄당 평균 무게 등을 응답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이 중 직접적으로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 산출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줄 수’이다.

(2) 줄당 생산량 자료의 외부 적용

줄당 무게에 대한 신뢰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역과 다시마의 줄당 

생산량은 전복 어가의 응답 값이 아닌 수산업관측센터에서 운영 중인 미

역·다시마 표본 어가(대부분 식용 생산)의 계량된 생산량 자료를 활용한다. 

식용 해조류 어가는 보통 수확량을 정확히 계량하여 출하하기 때문에 줄당 

생산량의 정밀도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 자료는 전복 먹이용 해

조류의 생산량을 역산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3) 식용과 전복 먹이용 간 생산량 차이 보정

식용과 전복 먹이용 해조류는 시설 밀도, 수확 시기, 생장 기간 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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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여러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식용 기준 

줄당 생산량에 대해 보정계수를 사전 적용한다. 이 보정계수는 기존 표본 

어가 설문조사 결과 및 양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전에 산출한 것으로, 

식용 미역이나 식용 다시마의 줄당 생산량 대비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줄

당 생산량 차이를 계량적으로 추정한 값이다. 예를 들어,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이 식용 미역 생산량보다 12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면 줄

당 생산량에 1.2의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계수는 양식 환경 변화

나 품종, 관리 방식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재조사 

및 갱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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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추정 방식 개선

1. 기존 방식의 한계

1) 오차 누적의 한계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추정은 표본 어가의 시설 증감 비율 및 직전 

5년간 전복 먹이용과 식용 비중의 증감 추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 방식은 추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의 

시설량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전복 먹이용 시설이 실제보다 과대 추정되는 경

향이 확인되었다. 2015년에 완도지역 식용 미역 시설 전수조사 진행되어 

관측 추정치와 해당 자료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되고 반면 식용 시설량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추정 방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 추세

와의 괴리를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장기간 활용될수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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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추정의 정확성을 저하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대체 추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2) 대표성 부족의 한계

현재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추정에 활용되는 미역 표본 어가 자료는 

본래 식용 미역 관측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따라서 해당 표본은 전복 먹이

용 시설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용도별 시설 운영 특성을 대표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식용 미역 생산자 중심의 표본 어가 조사 결과를 

전체 시설량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전복과 미역 양식 구조의 다양성과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해, 추정치와 현실 간 또 다른 괴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결국 현행 방식은 표본의 설계 목적과 추정 대상 간 불일치라

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으며, 이는 추정치의 신뢰성을 약화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이에 전복 먹이용 시설의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는 현재의 방식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정 방식이 필요

하다.

2. 개선된 방식의 설계 및 적용

1) 설계 전제

앞서 살펴봤듯이, 기존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추정은 식용 미역과 일

부 전복 먹이용 미역을 생산하는 표본 어가의 시설 증감률 및 추세에 의존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제 전복 먹이용 시설량의 변화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추정치의 신뢰성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개선된 

추정 방식은 항공영상 판독 결과를 통해 파악되는 전복 시설량을 연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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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최근 몇 년간의 시설량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전복 시설량은 해마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존 추정 

방식으로 산출된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은 과도한 변동 폭을 나타냈다.9)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 전복 시설량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추정에서 기존 추정치가 드러낸 변동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즉, 

전복 시설량과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의 변동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다

고 전제하고, 이를 새로운 추정 구조의 기본으로 한다.

  
2) 전복-미역 시설 연계성 파악

추정 방식 개선의 첫 번째 단계는 전복 먹이용 미역을 주로 시설 및 생산

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전복 시설량과 미역 시설량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전복 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전남지역’, 그중에서도 

항공영상 판독 결과가 있고 전복 시설이 특히 많은 신안, 진도, 해남, 완도, 

고흥, 여수를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전복 시설과 미역 시설의 비교는 두 시설이 동시에 분포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어촌계 선정은 「2023-2024년 양식어장 영상판독사

업」의 현장 조사 자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복 먹이용 미역만을 시설하는 것으로 추정되

는 어촌계를 추려냈다. 이후 선정된 어촌계들의 전복 시설량과 미역 시설

량을 파악하고, 이를 지자체별로 합산하여 전복 시설량 대비 미역 시설량

의 평균 비율을 산출하였다(<표 4-1> 참조).

9) 전복 시설량의 최근 10년간(2016~2025) 연평균 절대 증감률은 약 2%로 나타난 반면, 기존 추정 방식으

로 산출한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은 약 7%로 분석되어 상대적으로 큰 변동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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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줄, 칸, 줄/칸

지역
시설량 연계 전복 칸당 

미역 비중미역 시설량 전복 시설량

신안 29,004 57,865 0.50

진도 51,137 121,721 0.42

해남 40,468 83,594 0.48

완도 294,690 772,844 0.38

고흥 2,762 6,279 0.44

여수 1,018 2,427 0.42 

평균 0.44

<표 4-1> 미역-전복 시설량 데이터 연계

주: 수산업관측센터의 「2023-2024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로, 전복 먹이
용 미역을 주로 시설하는 어촌계의 실제 미역 시설량 합계임

자료: 저자 작성

  
2024년 기준으로 전남의 6개 주요 전복 양식 지역을 대상으로 전복 시

설량 대비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비중을 산출한 결과, 지역별 칸당 미역 

시설 비중은 0.38에서 0.50 사이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신안과 해남은 각

각 0.50과 0.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진도와 여수는 0.42, 고흥은 

0.44였다. 전남에서 전복 생산이 가장 많고 이에 따라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 또한 가장 많은 완도는 칸당 미역 시설 비중이 0.38로 가장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전체 평균은 0.44로 집계되어, 일반적으로 전복 한 칸당 미

역 0.44줄을 시설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연계 계수 적용을 통한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추정

앞서 도출된 전복 시설량 대비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의 연계 계수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을 실제 항공영상판독 결과

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표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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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전남 주요 지역의 전복 시설량은 총 106만여 칸으로 집계

되었다. 이 가운데 완도가 77만 4,900칸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

으며, 진도와 해남은 각각 12만 1,700칸과 9만 800칸 수준이었다. 신안은 

5만 8,300칸이었고, 고흥은 1만 4,000칸, 여수는 가장 적은 4,400칸으로 

나타났다.

단위: 칸, 줄

지역 전복 시설량 연계 계수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추정
미역 총시설량

신안 58,284 0.50 29,004 29,109

진도 121,721 0.42 51,123 55,298

해남 90,813 0.48 43,590 43,685

완도 774,872 0.38 294,451 458,771

고흥 14,031 0.44 6,174 107,328

여수 4,359 0.42 1,831 2,199

합계 1,064,080 - 426,311 696,390

<표 4-2>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추정

주: 전복 시설량은 수산업관측센터의 「2023-2024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의 결과에 따른 실제 시설량으
로, 전체 어촌계의 시설량 합계임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전복 시설량에 앞서 구한 지역별 전복-미역 연계 계수를 적용한 

결과, 전남 주요 지역의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은 42만 6,300여 줄로 추

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29만 4,500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진도 5만 1,100줄, 해남 4만 3,600줄, 신안 2만 9,000줄 수준으로 나타났

다. 고흥과 여수는 각각 6,200줄, 1,800줄로이었다.

연계 계수를 통해 추정된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을 각 지역의 전체 미

역 시설량과 비교하면, 신안·해남·여수에서는 전복 먹이용 시설량과 총시

설량 차이가 몇백 줄에 불과하여 대부분 미역이 전복 먹이용인 것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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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었다. 다음으로 진도 또한 전체 미역 시설의 92%가 전복 먹이용으로 

나타나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반면, 식용 미역 생산의 주산지인 고흥의 

경우, 전체 미역 시설량의 5.8%만이 전복 먹이용 시설이었으며, 전복과 식

용 미역 생산이 모두 많은 완도지역은 전체의 64.2%가 전복 먹이용 시설

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남 주요 지역 전체로 보면,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은 총시설량인 69만 6,400줄의 61% 수준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 추정 방식 개선

1. 기존 방식의 한계

1) 계측 부재로 인한 정확성 저하

현재 활용 중인 전복 먹이용 생산량 추정 방식은 전복 표본 어가로부터 

급이량을 조사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맹점은 현장에서 전복 어

가들이 먹이를 공급할 때 무게를 정확하게 계측하지 않고 준다는 데에 있

다. 이렇게 조사된 데이터는 실제 생산량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생산

량 추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낳는다. 결국 이는 생산량 추정의 신뢰성 저하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복 어가들로부터 객관적 계측값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기존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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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성적 응답에 따른 작황 반영 한계

앞서 언급했듯이 전복 급이량 조사가 진행될 때, 전복 어가들은 실제 계

측값보다는 대략 알고 있던 기존 수치를 그대로 답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관성적 응답은 연간 작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생산

량 추정치가 현실과 괴리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특히 이상기후나 환경 

변동으로 인한 해조류 생산성 변동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이러한 응답 

패턴은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기존의 생산량 추정 방식은 

작황 변동성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추정 방식이 필요하다.

 

2. 개선된 방식의 설계 및 적용

1) 설계 전제

개선된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 추정 방식은 몇 가지 전제를 지닌다. 

먼저 전복 생산 어가에서 급이되는 미역의 경우, 실제로 투입되는 무게를 

계측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생산량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추정에서는 식용 미역의 줄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전복 먹이

용으로 환산하는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설정하였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용 미역은 솎아주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줄당 생산량이 전복 먹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한된 사례 분석에서는 전복 먹이용이 식용 대비 동일하거나 최대 1.8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본 추정에서는 식용 줄당 생산량에 환

산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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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용-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 환산 계수 산출

개선된 방식의 적용을 위해 먼저 식용-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의 환산 

계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표본 어가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동월 

내에 식용과 전복 먹이용 미역의 줄당 생산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식용 미역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전복 먹이

용 미역을 판매하는 어가가 표본 조사에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어, 최근 3개

년 동안 수집된 자료 가운데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하였다. 

‘사례 1’과 ‘사례 2’는 식용 생산과 전복 먹이용 판매를 동시에 수행한 어가

의 동일 월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사례 1’은 식용과 전복 먹이용이 각

각 줄당 1,500kg, 2,000kg이었고 ‘사례 2’는 모두 1,200kg이었다. 

다음으로 ‘사례 3’은 전복 먹이용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동일 어

가가 식용 미역을 생산하면서 자가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에 전복 먹이용 

미역을 직접 급이한 경우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해당 어가의 3개년 

자료를 평균한 결과, 식용 줄당 생산량은 1,000kg, 전복 먹이용 생산량은 

1,800kg이었다. 위의 세 건의 사례를 종합하면, 전복 먹이용은 식용과 같

나 최대 1.8배까지 높은 줄당 생산량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약 1.4배 수

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4-3> 참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편차를 고려하여 중앙값인 1.3을 대표 계수로 설정하고 이후 추정에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표본 수가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산 

계수는 통계적 일반화보다는 식용과 전복 먹이용 간 생산량 차이를 추정하

기 위한 개념적 참고값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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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kg

구 분 식용 줄당 생산량 전복 먹이용 줄당 생산량 전복/식용 비율

사례 1 1,500 2,000 1.3

사례 2 1,200 1,200 1.0

사례 3 1,000 1,800 1.8 

평균 1.4

중앙값 1.3

<표 4-3> 식용-전복 먹이용 줄당 생산량 비교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미역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2023년 3월, 2024년 3월, 2025년 3
월에 조사한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3) 적용 방식 확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추정 방식은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을 

산출할 때 줄 수와 줄당 생산량의 원천 자료를 변경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기존 방식은 전복 어가가 당월에 급이한 줄 수와 줄당 생산량을 모두 활용

하여 생산량을 계산하였으나, 이 경우 줄당 생산량 데이터의 신뢰성이 낮

아 실제 생산 규모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선된 추정 방식에서는 전복 어가들의 줄당 생산량 자료를 

미역 어가들이 응답한 식용 줄당 생산량 자료로 대체하고, 여기에 앞서 도

출한 환산 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이때 생산량 추정에 활용될 줄 수는 기존 

방식과 같이 전복 어가들이 응답한 줄 수를 그대로 활용한다. 정리하면, 전

복 먹이용 생산량 추정은 “전복 먹이용 줄 수 × (식용 줄당 생산량 × 환산 

계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미역 생산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산 계수의 적용 범위를 제

한하였다. 전복 먹이용 미역은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 생산되는데, 어기 

초반인 11월과 12월에는 줄당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고 식용과 전복 먹이

용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미역 생산이 본격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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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월부터 당해 4월까지의 생산량에만 환산 계수를 적용하고, 11월과 12

월은 전복 먹이용 미역의 줄당 생산량을 식용의 그것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이러한 차등 적용은 시기별 생육 차이를 반영하여 불필요한 과대·과소 추

정을 방지하고, 실제 생산 구조에 보다 근접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3절 다시마·곰피 시설량 신규 추정

1. 다시마·곰피 시설량 신규 추정 필요성

1) 자료 부재에 따른 전복 먹이용 다시마 시설량 공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2024년부터 다시마를 신규 

관측 품목으로 도입하여 현재 2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이 중 시설량의 경우 

조사 범위는 식용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다시마는 미역보다도 식

용 시설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전복 먹이용 시설량은 

별도로 산출되지 않아, 실제 전체 품목 산업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

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다시마 관측에서는 전복 급이량을 

활용하여 전복 먹이용 다시마 생산량을 추정하여 식용 생산량과 함께 파악

하고 있으나, 이는 시설량에 기반한 추정이 아니라는 앞서 살펴본 미역과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

   
2) 주요 전복 먹이용 해조류인 곰피 생산 파악 부재

사실상 국내에 식용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곰피는 해조류 중에서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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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나 체계적인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상기

후로 인한 수온 변화와 생육 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전복 어가들

은 기존 미역·다시마 외에도 다양한 해조류를 전복 먹이로 활용하려는 움

직임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표적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품목이 

곰피인데, 곰피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 중 하나로써 점차 그 활용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곰피에 대한 시설 규모나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기반은 부재한 상황이다.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곰피의 수급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2. 다시마·곰피 시설량 추정 방식 설계 및 적용

   
1) 설계 전제

지금부터 제시하고자 하는 다시마 및 곰피 시설량 추정은 몇 가지 전제

에 기초한다. 현장 조사 결과 먼저 미역·다시마·곰피 종자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 어가에서 생산되며, 개별 어가들은 품목별 연중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종자 생산 어가가 생산한 종자

(틀)는 이를 시설로 전환할 때 시설 단위당 소요되는 틀 수는 품목별로 모

두 동일하다고 보았다.10) 또한 용도별 구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식용 미

역과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에 투입되는 종자 수량이 다소 차이를 보였으

나, 최근에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투입 종자 수량에 차이가 거의 없다

는 현장 정보를 근거로 하여 본 추정에서 동일한 환산 기준을 적용하였다.

  

10) 해조류 종자 생산자 및 전복 생산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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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자 어가의 품목별 생산 비중 산출

종자 생산량 기반의 시설량 추정을 위해 우선 각 품목이 종자 생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미역 종자 관측을 

위해 운영되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표본 어가를 대상으

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역 종자 관측을 위한 일반적인 조사에

서는 미역 종자 생산 동향만을 설문하였으나, 미역·다시마·곰피가 모두 갈

조류에 속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종자가 생산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가별 

연간 전체 해조류 종자 생산량을 품목별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미역·다시마·곰피 종자의 어가별 생산량 및 품목의 비중을 산출할 수 

있었으며, 해당 결과는 이후 다시마와 곰피 시설량 추정의 기초자료로 활

용하였다.

단위: 틀, %

구 분 미역 종자 다시마 종자 곰피 종자 합계

생산량 168,100 116,900 56,550 341,550

비중 49.2 34.2 16.6 100.0

<표 4-4> 국내 갈조류 종자 품목별 생산량 및 비중(2024년 기준)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미역종자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이며, 생산량은 
실제 판매된 양이 아닌 채묘량 기준임

자료: 저자 작성

 
표본 어가 조사 결과, 2024년 표본의 해조류 종자 총생산량은 34만 

1,550틀로 집계되었다. 이 중 미역 종자는 16만 8,100틀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49.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다시마 종자 생산량은 34.2%인 11만 

6,900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곰피 종자는 5만 6,550틀이 생산되어 전

체의 16.6%를 보였다. 종합하면, 미역 종자는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

는 가운데 다시마와 곰피 종자가 각각 1/3과 1/6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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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자 생산 비중을 활용한 기타 해조류 시설량 추정

앞서 산출된 종자 비중을 활용하여, 2024년 기준 미역 실측 시설량을 토

대로 다시마와 곰피의 전체 시설량을 추정하였다(<표 4-5> 참조).

먼저 미역, 다시마, 곰피의 합계 시설량은 159만 줄로 산정되었다. 이 

가운데 미역 시설량은 78만 2,400여 줄로, 이 데이터는 항공영상 판독을 

통해 실측한 값이다. 그리고 해당 미역 시설량을 기준값으로 잡고, 다시마

와 곰피 시설량을 추정한 결과 다시마는 54만 3,900줄이었고 곰피는 26만 

4,000줄이었다.

단위: %, 줄

품목 종자 비중
실측(촬영) 

시설량
비중 기반 

추정 시설량
식용 시설량

전복 먹이용 
시설량

미역 49.2 782,422* -　 352,090 430,332

다시마 34.2 -　 543,879 249,977** 293,902

곰피 16.6 -　 263,988 - 263,988

합계 100.0 -　 1,590,289 602,067 988,222

<표 4-5>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2024년 기준)

주: 1) *실측(촬영) 시설량 중 미역 시설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2023-2024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 결과임 

      2) **식용 시설량 중 다시마 식용 시설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다시마 수산관측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이번에는 추정된 전체 시설량을 기준으로 다시마 시설량을 용도별로 구

분하였다. 먼저 식용 다시마 시설량은 25만 줄로 전체 다시마 시설량의 

46.0%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전복 먹이용 다시마 시설량은 전체의 54.0%

인 29만 3,900줄로 나타났다. 곰피는 식용 수요가 없어 전량 전복 먹이용 

시설로 파악되었다. 세 품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식용 해조류 시설량은 

60만 2,100줄,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은 98만 8,200줄로 집계되어 전

복 먹이용이 전체 해조류 시설의 62%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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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추정 결과 비교와 개선 효과

1. 기존 공표 자료와의 비교

1) 전남지역 용도별 미역 시설량11) 비교

전남 6개 지역을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을 비교한 결과, 기존 공표치와 신규 추정치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

타났다. 기존 방식에서는 식용 시설량이 2022년 21만 3,600줄, 2023년 

21만 7,100줄, 2024년 21만 9,000줄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신규 추정치

에서는 각각 24만 9,100줄, 24만 7,500줄, 27만 200줄로 기존보다 3

만~5만여 줄 많게 나타났다. 반면, 전복 먹이용 시설량은 기존 방식에서 

2022년 45만 9,500줄, 2023년 45만 7,500줄, 2024년 47만 7,400줄로 

추정되었으나, 신규 방식 결과로는 각각 식용이 늘어난 만큼 더 적게 추정

되었다.

이에 따라 전복 먹이용 비중도 차이를 나타냈다. 기존 데이터에서는 전

남 6개 지역의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 비중이 매년 68% 전후로 유지되었

으나, 신규 추정치에서는 2022년 63.0%, 2023년 63.3%, 2024년 61.2%

로 나타나 기존보다 5~7%포인트 낮았다. 실제 2015년 완도 지역에서 실

시된 식용 미역 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기존 추정 방식이 전복 먹

이용 시설량을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고 식용을 과소 추정하는 문제가 확인

된 바 있다. 이번 신규 추정 결과 역시 전복 먹이용 비중이 기존 추정치보

다 낮게 나타난 과대 추정 경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일부 뒷받침한

11) 기존 공표 자료에서는 전복 먹이용 미역이 전남지역에만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신안·진도·해남·완도·고

흥·여수 6개 지역의 시설량을 합산하여 식용과 전복 먹이용을 구분해 왔음. 따라서 신규 추정치와의 직접 

비교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음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체계 적용 방안 04

69

다고 볼 수 있다.

단위: 줄, %

연도
전남 6개 
지역 합계

식용 시설량 전복 먹이용 시설량 전복 먹이용 비중

기존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신규

2022년 673,081 213,580 249,089 459,501 423,992 68.3 63.0

2023년 674,622 217,088 247,530 457,534 427,092 67.8 63.3

2024년 696,390 219,008 270,217 477,382 426,173 68.6 61.2

<표 4-6> 기존-신규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 비교(전남 6개 지역)

주   : 전남 6개 지역 합계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2023-2024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2)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 비교

다음은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을 기존 추정 방식과 신규 추정 방식으

로 비교한 결과이다. 2023년 3월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 기준으로 살펴

본 결과, 기존 공표치에서는 생산량이 5만 7,198톤이었던 반면 신규 추정

치에서는 4만 6,522톤으로 나타나 신규 추정치 생산량이 이전보다 약 

18.7% 작게 집계되었다(<표 4-7> 참조). 

이는 기존 방식과 신규 방식 중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할 수

는 없으나, 신규 추정치의 경우 계측이 불가하여 전복 어가들이 다소 주관

적으로 응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계측된 식용 미역 줄당 생산량에 

환산 계수를 적용한 수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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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

구 분 기존 공표치 신규 추정치 차이

2023년 3월 생산량 57,198 46,522 -18.7 

<표 4-7> 기존-신규 전복 먹이용 미역 생산량 비교

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전복 표본 어가를 대상으로 2023년 3월에 설문 조사한 결과를 활
용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저자 작성

  

2. 추정 방식 개선과 신규 추정 효과

1)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의 지역별 산출 가능성

신규 추정 방식의 첫 번째 개선 효과로는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을 지

역별로 각각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전복 먹이용 미

역 시설량을 전남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추정하고 이외 지역은 같은 비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용도별 시설량을 추정하였

다. 이에 전남에서도 세부 지역 먹이용 시설량 추정의 신뢰성이 낮았고, 전

남 이외 지역의 경우 아예 전복 먹이용 시설량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계가 있었다. 그러나 신규 방식에서는 전복 시설량을 기초로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을 추정하기 때문에 세부 지역별 및 전남 이외 지역의 시설량

도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별 산출은 단순히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을 정밀하게 추정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간 전복 먹이용 해조류 품목의 시설 운영 차이

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미역 

외에도 다시마나 곰피 등 기타 먹이용 해조류를 전복 먹이용으로 시설할 

여력이 있어 미역 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별 이질성이 반영됨으로써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실제 운영 양상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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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밀하게 드러나며, 이는 향후 정책 수립과 산업 구조 분석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전복 먹이용 다시마 시설량 추정 및 전체 시설량 파악

신규 추정 방식의 두 번째 개선 효과는 전체 다시마 시설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산을 기준으로 미역 총시설량 78만 2,400줄과 품

목별 종자 비중을 활용해 다시마 총시설량을 추정한 결과, 약 54만 3,800

줄로 산출되었다. 이 가운데 식용 다시마 시설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

산업관측센터의 관측치에 따르면 약 25만 줄이며, 이를 제외한 29만 

3,800줄 정도가 전복 먹이용 다시마 시설로 나타났다. 2025년산 역시 동

일한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전체 다시마 시설량은 54만 9,300줄이고 이 

중 식용은 25만 줄, 전복 먹이용은 29만 9,600줄이었다(<표 4-8> 참조).

단위: 줄, %, 줄

구 분
미역 

총시설량
다시마 

종자 비중
추정 다시마 
총시설량

식용 
다시마 시설량

전복 먹이용 
다시마 시설량

2024년산 782,422
34.2

543,776 249,977 293,799

2025년산 790,676 549,340 249,834 299,506

<표 4-8> 다시마 시설량 추정

주: 다시마 종자 비중은 현재 2024년 자료만 존재하여 2개년 동일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결과는 기존 관측자료가 식용 다시마 시설량만 제공했던 한계를 

보완하여, 전체 다시마 시설 규모를 파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를 통해 미역과 마찬가지로 전복 먹이용 시설 비중이 높은 

다시마의 전반적인 산업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다시마 시설량 

신규 추정을 통해 전체 시설량과 용도별 구분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수급 상황을 한층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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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곰피·다시마 포함 전복 먹이용 해조류 통합 모니터링

신규 추정 방식 개선 효과 마지막은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통합 모니터

링 체계가 일정 부분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단위: 칸, 줄

전복 시설량 구 분 먹이용 시설량 칸당 시설량

1,073,532

미역 430,332 0.40

다시마 293,902 0.27

곰피 263,988 0.25

합계 988,222 0.92 

<표 4-9> 전복 먹이용 해조류 품목별 시설량

주: 전복 시설량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2023-2024 양식어장 영상판독사업」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2024년산 기준으로 전복 시설량은 총 107만 3,500칸으로 집계되었으

며, 이에 대응하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은 98만 8,200줄로 추정되

었다(<표 4-9> 참조).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역이 43만여 줄로 가장 큰 규

모를 보였고, 다시마가 29만 3,900줄, 곰피가 26만 4,000줄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를 전복 시설량과 연계하여 환산하면 전복 한 칸당 미역은 평균 

0.40줄, 다시마는 0.27줄, 곰피는 0.25줄로 파악되었으며, 세 품목을 합하

면 전복 1칸당 평균 0.92줄의 먹이용 해조류 시설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미역 중심으로만 산출되던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

니터링을 한 단계 확장하여, 다시마와 곰피까지 포함하고 품목별 비중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전복 한 

칸당 품목별 시설량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전복 양식어가들이 실제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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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자원에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전

복 먹이 자원의 수급 안정성 평가나 품목 간 대체성 검토, 기후 변화 등 

외부 충격에 따른 리스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기능할 수 

있으며, 통합적인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기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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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요약 및 결론

전복 양식업의 기반인 해조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변동성 확대와 

품종 다변화로 공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역 및 다시마 

수산관측은 식용과 전복 먹이용 동향 파악의 한계, 통합적인 전복 먹이용 

해조류 체계 부재 등으로 인해 전복 관측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수급 관리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 

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추

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수산관측 자료와 표본 어가 조사, 전복 양식어가

의 급이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종자 생산 비중과 생산 계수 

산출을 통해 새로운 추정 방식을 설계하였다. 특히 미역·다시마·곰피의 종

자 생산 구조가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품목별 종자 비중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목별 전체 시설량과 용도별 시설량을 추정하는 방식을 제

안하였다. 또한 식용과 전복 먹이용 미역의 생산량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 조사와 표본 데이터를 활용, 줄당 생산량 환산 계수를 산출하여 한층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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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생산량 추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은 기

존 방식에서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신규 추정 방식을 통해 

지역별·용도별로 보다 현실적인 수치가 산출되었다. 기존에는 전남 일부 

지역의 비율을 일률 적용하고 전남 이외 지역의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 파

악은 하지 못했으나, 새로운 추정 방식에서는 지역별 전복 칸당 시설 비중

을 반영하여 각 지역의 이질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둘째, 다시마는 식용 시설만 조사되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종자 비

중을 활용한 전체 시설량 추정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전복 먹이용 다시

마 시설량 또한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최근 몇 년 사이 전복 먹이용으로 급격히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곰피에 대해서도 시설량을 신규로 추정하여, 전복 먹이 자원의 다변화 동

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전복 먹이용 해조류 모니터링 체계는 단일 품목 

중심에서 벗어나, 미역·다시마·곰피를 아우르는 통합적 구조로 확장되었

다. 특히 전복 1칸당 해조류 시설 줄 수를 품목별로 환산하여, 실제 전복 

양식 현장에서 품목별 해조류 비중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점은 중

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파악할 수 없었던 전복 먹이용 해조

류의 상대적 구성비와 전복 대비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향후 수급 

안정성 평가나 기후 변화 리스크 분석에도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식용과 전복 

먹이용 미역 간 생산량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환산 계수를 산출하였으나, 

산출에 활용할 수 있는 표본 사례가 3건에 불과하여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

하기 어려웠다. 특히 식용 미역 생산과 전복 먹이용 미역 판매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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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어가가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수는 실증적 결과라

기보다 환산 과정의 개념적 절차를 제시하는 시범적 분석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보다 충분한 표본 확보와 정식 조사를 통해 지역·시기별 편차를 반영

한 보정계수를 도출함으로써, 전복 먹이용 해조류 생산량 추정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

량 추정 방식을 정교화하고, 미역·다시마·곰피를 포함한 통합 모니터링 체

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존 추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함으

로써 추정의 정확성과 현실성을 높였고,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품목

들에 대한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개선이 지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전복 양식업의 안정적 발전과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수산업관측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통합적 운영뿐 아니라, 이를 

통한 수산 통계 전반에 걸친 정밀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한다.

 

1. 수산관측의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사업 도입 20주년을 넘어선 수산관측사업은 양식 품목 관측에서 출발해 

대중어관측, 종자관측, 소비관측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고, 대상 품목 



78

또한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수산업 전반의 동향을 종합적

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 추정 사례 역시, 기존 추정 방식이 다시

마 관측, 미역종자 관측 및 항공영상판독 자료 축적 등과 결합하여 보다 

정교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산관측의 외연이 확장되는 가운데, 

관측 품목별 자료를 단순히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축적

된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추정 방식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

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수산관측 자료의 신뢰성과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수산업관측센터가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 지원을 위한 전

략적인 역할 수행을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유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품목별로 각각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 품목 자료의 축적과 분석은 

탁월하지만, 품목 간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에는 다소 한계가 따른

다. 만약 관련성이 높은 품목이나 분야를 다수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담당

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산관측의 운영 체계를 설계한다면, 연구

자들이 자연스럽게 통합적 관점을 기를 수 있고 자료 활용의 효율성도 높

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식품 수급표 통계 정밀화에 활용

현재 국가 식품수급표에서는 해조류의 식용과 전복 먹이용(비식용) 구분

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소비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

며, 이는 해조류 자원의 실질적 이용 현황과 정책적 대응 간 괴리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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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상의 한계는 생산 목적별 세분화한 자료의 부재와 

관측체계의 한정된 범위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용과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시설량 기반 생산량 추정 

체계를 마련하고, 단위 생산량 추정 방식을 고도화함으로써 미역을 포함한 

전복 먹이용 해조류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통계의 정밀화를 

도모하였다. 향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수산관측 통계 생성에 반영한다면, 

식품 수급표에서도 식용과 비식용 해조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 식품 수급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

는 동시에, 해조류 자원 이용 구조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 전수조사 필요

본 연구는 전복 먹이용 미역 시설량과 식용 미역 시설량을 구분하여 파

악할 수 없는 현행 통계의 한계에서 출발하였다. 현재의 수산관측 체계에

서는 두 용도의 시설이 다소 불완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전복 먹이용 해조

류의 실제 이용 규모나 생산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식용과 전복 먹이용 

시설을 구분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관측 체계를 정밀화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어디까지나 현행 통계체계 내에서 최대한 

정밀화를 시도한 추정 방식으로, 지속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측 기

반의 보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정 주기(예, 3~5년)에 한 번씩은 전복 먹이용 해조류 시설량에 

대한 전수조사 체계를 마련하여, 추정값을 주기적으로 검증 및 보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양식어가로 하여금 시설 규모(용도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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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면적 등)를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적 의무화 제도를 도입

하고, 해당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

다. 이러한 전수조사 체계는 추정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산관

측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전복 먹이용 해조류 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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